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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이란 누구인가:  

동 아시아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 

 
윤홍기 (Hong-key Yoon) 

아시아라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의 동쪽 바깥지역을 일컫던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지금은 유럽의 동쪽 대륙전체를의미한다.  우리는 누구를 아시아인이라고 하는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인, 중동의 아랍인, 시베리아의 러시아인, 이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는데 모두 아시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유럽과 달리 아시아는 인종과 언어, 종교 및 

음식문화 등이 상당히 다르고 서로 역사적 연관관계가 적어서 한 문화지역에 속한다고 하기 

힘들다.   유럽은 아시아 대륙의 일부 지역인 동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남부 아시아 등 

과는 비교될 지언정 아시아 전체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인가?  Far 

East 인가? Far West 인가?  유럽을 보는 시각으로 아시아를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유럽문화에 대비하는 아시아 문화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돈스럽다.  동아시아와 유럽을 

비교 할 때 동아시아의 지역 정체성이 보다 더 쉽게 부각될 수 있다.  동아시아의 정체성으로, 

종교신앙과 사회윤리로는 유교와 대승불교의 가르침, 문자 생활에서는 한자 의 사용, 식생활에 

있어서는 간장을 쓰는 것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를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중국에서 

생성되어 전파된 풍수지리문화를 동아시아의 각 지역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통분모로 첨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윤홍기는 시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고,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부과정을 

마쳤다. 미국 버클리 대학 (U.C. Berkeley)에서 문화지리를 공부하여 박사과정을 마치고, 

1976 년부터 지금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University of Auckland) 지리학과에서 

문화지리와 동아시아 관련 강의를 하고, 주로 풍수사상과 뉴질랜드 마오리문화경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중요저서로 Geomantic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in Korea 

(1976), Maori Mind, Maori Land (1986), The Culture of Fengshui in Korea (2006), <땅의 

마음>(2011)과 시집,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1977)등이 있고, 편저서로 P’ungsu: A Study of 

Geomancy in Korea (2017)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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